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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그림찾기 정답

부동산/경제

한국의 CJ제일제당이 미국 내 냉동피자 시장 2위 업체

인 쉬완스 컴퍼니를 18억4,000만 달러 인수했다. 

15일‘뉴시스’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이날 인수·합병

(M&A)시장에 매물로 나온 쉬완스를 인수했다고 전했다. 

CJ제일제당 측은 이번 스완스 인수는 미국을 넘어 캐나

다, 멕시코 등 북미시장으로‘케이푸드’(K-Food)가 진출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미국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

고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전략적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냉동식품 시장은 저성장세인 반면 아시안 푸

드 시장은 4∼5%대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다. 식문화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면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국가로도 케이푸드를 확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쉬완스는 냉동피자 시장에서 글로벌 1위 식품기업인 네

미국의 10월 재정적자가 1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14일‘뉴시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전날 10월 미 연

방정부의 재정적자가 1,005억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동기(630억 달러 적자) 대비 59%가 증가한 것

이다. 10월 미국 정부의 지출이 18% 증가했지만, 수입은 

7% 감소한 영향이다.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적자 수준이 올해 1

조9,0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3년 연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방정부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출이 가장 급격하게 

슬레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파이와 아시안 에피

타이저 시장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때

문에 쉬완스 인수는 세계 최대 시장 선점과 인프라 확보, 

케이푸드 대형화 기반 구축 등을 감안한 포석이라는 게 

CJ제일제당의 설명이다. CJ제일제당은 선진 식품시장에

서 글로벌 음식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한식 및 한국식 식

문화와 접목시킬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고‘비비고’제품 

현지화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식품 장르를 창출하겠다

는 전략이다.

확대된 분야는 공적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액으로 총 320

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1년 전보다 30% 늘어난 액수다. 

10월 순수지출액은 3,532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8.3%가 증가했다. 사회보장 및 복지 비용의 증가가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예산처는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

를 먹어감에 따라 재정지원혜택 지출이 늘어 적자는 점

차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기간 동안 적자는 큰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내년 2월 국회에 지출을 5% 가량 감축한 

내용의 새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J, 미국 냉동 피자 2위 업체 쉬완스 인수

10월 재정적자 1천억 달러 돌파

지난해 기준 미국 냉동식품 시장은 약 35억 달러 규모

다. 이 가운데 에스닉 푸드(Ethnic Food·각국 전통식품)

와 클린 라벨(Clean Label·각종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고 

가공을 최소화한 원료로 생산된 제품) 중심으로 성장하

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한식 기반의 냉동간편식과 비비

고 주요 제품을 위주로 한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CJ제

일제당의 관측이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식품기업인 애니천(2005년), 옴니

(2009년), TMI(2013년), 카히키(2018년) 등을 잇달아 인수

하면서 미국시장을 공략해왔다. 이후 비비고 만두를 중심

으로 한 냉동만두에 초점을 맞춰 사업기반을 다졌고 선

제적 투자를 통해 현재 서부와 동부 주요 도시에서 냉동

만두, 냉동간편식, 면 등을 생산하고 있다. 2016년에는 오

렌지카운티 풀러턴에 연구·개발(R&D)센터도 구축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쉬완스 인수를 통해 냉동식품사업 

분야에서 메이저 업체로 도약하겠다는 계산이다. 


